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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

홍 구 화** 권 빛 나

숭실대학교

본 연구는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내용

타당도가 확보된 8문항으로 이루어진 상황요인 척도를 확립하였다. 이 척도를 서울, 경기지역

성인 남녀(N=159, 남=68, 여=91)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

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가족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 정서적 친밀감 추구, 결혼에 대한 현실감각의 3개의 하위

요인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합치도가(Cronbach's α) .77로 양호하였다. 상황요인

척도와 결혼 배우자 선택 내적 요인 척도와 외적 요인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수

렴타당도를 확인하였고 결혼결심정도에 미치는 상황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예측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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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정치 성향 등 자신과 비슷한 사

람을 배우자로 택하는 경향이 있다(Buss, 1985;

Thiessen & Gregg, 1980). 결혼에 이르기까지 남

녀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자극단계) 생각

을 나누고(가치단계) 더 나아가 상대방이 결혼

상대로 적합한지 파악하고 결혼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김혜선, 한효선, 1995; 조정문, 장상

희, 2001). 과거 우리 사회는 이런 연애를 통

한 결혼이 사회적 통념상 관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연애의 과정을 통해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화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가

족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결

혼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유가효, 2007). 이와 같은 변화들은 개

인의 자율성의 확대(이현송, 1997; 유가효,

2007) 또는 친밀성의 혁명(함인희, 2001)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이 완벽하게 배

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부모의 동

의는 결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고,

부모가 결정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형태에서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부모가 동의하는 단계

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유가효, 2007).

결혼 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배우자 선택 요

인이라는 주제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배우

자의 외적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되어 연

구되어져 왔다(이경애, 조병은; 1994; 이현송,

1997; 김경신, 김오남, 윤상회 1997; 이선정,

신효식, 2000; 홍달아기, 2003; 조은정, 2004;

최은경, 2007). 배우자 선택 요인에 따른 성차

또는 요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조혜선, 2003;

김혜선, 이재림, 2004; 김동수, 박미형, 정태연,

2009)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대방의 내적 외적 요인들 이외에 결혼을 결

정하는 데에는 가족의 의견, 혼기 등에 의한

압박감, 혼전 임신, 결혼에 대한 현실적 준비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동안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배우자 선택 과정(이현송, 1997; 김희진, 1999;

유가효, 2007)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기도 했

지만 결혼을 결정하게 하는 상황요인들을 객

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도 아직 개발되지 않

았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배우자에 대한 요인들 이외에 결혼을 결정하

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들을 기존의

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개인이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 개인이 속한 가족과 사회의 통념들이 영향

을 미친다. 결혼과정은 중매혼과 연애혼으로

나눌 수 있다. 중매혼은 부모가 자녀의 배우

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에는 여러 유형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에

게 특정 집단과의 결혼만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정해 주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중매혼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부모의 의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

가 두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였더라도 결혼 당

사자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한다. 이런 형태는

중매 반 연애 반 또는 연애와 중매의 절충형

이라고 할 수 있다(장은영, 2003). 연애혼의 이

상적 형태는 전적으로 결혼 당사자가 배우자

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상적

연애혼은 드물며 부모는 간접적으로 자녀의

배우자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녀들이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의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

기도 한다.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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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이 많은 경우 그리고 결혼 후에도 부

모와 함께 기거해야 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이현송, 1997). 그러므

로 중매혼과 연애혼을 불문하고 결혼 결정에

는 어느 정도 부모나 가족의 영향력이 개입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를 선

택하는데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결혼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현송, 1997; 함인희, 2001). 친족

및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규

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감소함에 따라 결혼에

있어서 개인의 결정범위가 증가되고 자율성이

확대되며 개인 간 친밀성이 중요해진다. 한

개인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과 그들을

통하여 매개되는 혼기 등의 사회적 통념의 영

향을 얼마나 받는가는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는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요인이 될 것이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상황요인

으로는 정서적 친밀감을 추구하는 데에서 초

래되는 혼전 임신, 동거, 정서적 외로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사랑과 연애, 성행동, 그리고 결혼을 연

계 짓지 않고, 각각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결혼

을 하기 위해 연애와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

고 난 후에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 성관계를

하며, 또한 성관계의 목적이 자녀 생산에 있

으므로 결혼 외의 성행동을 통제하는 전통적

사회의 사랑, 성, 혼인의 조합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던

가부장적 가치와 가족중심의 논리는 아직까지

도 영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선택에

서 결혼당사자의 자율결정권이 증대되고 있으

나 이 과정에서 가족의 통제와 영향력은 여전

히 지속되고 있고, 취업난 또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의존도도 증

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사랑,

성, 결혼의 지형도는 현재와 과거의 가치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은정, 2009). 동거는 이러한 현상을 더 잘

드러내 준다. 동거란 남녀가 법적 혼인의 형

태가 아닌 상태에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면

서 일정기간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동거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해 동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각을 소유한

성적으로 독립적인 현대 여성이 됨과 동시에

결혼을 위해 조신한 신부가 될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정문, 2007).

혼전 임신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사

회 분위기에서 개인과 가족의 수치가 될 수

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

다.

Beck과 Beck-Gereunsyaim(1998)은 현대사회에

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화와 사랑에의 중독이 밀접한 연

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즉, 이전 사회에서는

가족과 집단이 개인을 돌보아주고 있었지만

이러한 공동체가 부재된 지금의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 구속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졌

다고 한다. 자유로워지고 구속이 없어진 개인

은 외로워지고 고독해졌으며 이를 채우기 위

하여 연애와 사랑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정서적 외로움은 개인이 결혼을 결정하

는 데에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

녀가 정서적 친밀감을 추구하는 데에서 초래

되는 동거나 혼전 임신, 정서적 외로움 등은

결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요인들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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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도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요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선택 과정에 개인의 자율권이 확대되

고 있는 것과 함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혼인

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 중 하나

이다. 1990년에는 남자 27.8세, 여자 24.8세이

던 초혼연령이 2006년에는 남자 30.9세, 여자

27. 8세로 각각 2.9년, 3.0년씩 증가하였다(김은

정, 2009). 먼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결혼이 지연되거나 더 나아가 독

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들에게 두드러지는데,

점점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

여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경제적 이

유 때문에 남성에 의지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

들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연기하는 현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지연되는 것도 결혼 지연과 독

신자 비율의 증가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근래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은 청년세

대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직업 안정

성 또한 위협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김혜영, 2007). 이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청년

세대들이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결혼

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다. 고용시장의 불안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

권의 주택 가격의 상승, 자녀의 교육비용 및

물가의 상승 등의 변수들도 결혼 지연의 요인

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혼인

율의 감소 및 혼인의 지연을 개인 자율성의

성장이나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 개인의 가치

관의 변화 및 자발적 선택의 산물로만 볼 수

는 없다. OECD가 2007년 12월에 공개한 ‘한국

의 청년고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청년취업률은 27%를 기록해 OECD회

원국의 평균취업률 43%에 비해 16%나 낮았다

(김은정, 2009).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확보나 경제적 안정과 같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유가효, 2007).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연애, 사랑, 결혼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낭만주

의적 경향이 우세했던 70, 80년대에 비해 혼

전 이성교제 경험의 빈도도 높고 교제기간과

대상도 다양한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추세가

일반화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서구 사회와 같이 배우자선택

과 결혼 과정에서 친밀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젊은이들의 결혼에 관한 현

실주의적 성향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유가효). 자아실현이나

경제적 안정과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혼

을 위한 현실적 준비 상황은 결혼 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배

우자에 대한 요인들 외에 결혼을 결정하는 데

에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그 척도를 타

당화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2) 배

우자 결정 상황요인 척도는 배우자 선택 외적

요인과 배우자 선택 내적 요인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이루어 수렴타당도를 만족시킬 것

인가? 3)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는 연애기간

이 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차이

를 보여 예측 타당도를 만족시킬 것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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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문항으로 성인남녀 130명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ê

예비 조사를 통해 수집된 12개 문항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ê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상황요인척도 8개 문항으로 최종 결정

ê

일반적 특성 질문지, 배우자 선택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8개 문항의 상황요인 척도

로 구성된 설문지를 성인남녀 250명에게 실시

표 1. 연구절차 순서도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신뢰도는 어느 정

도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척도를 개발

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절차

상황요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는 만 20세 이상의 서울 지역 미혼 성인 남녀

130명을 대상으로 상황요인에 대하여 반구조

화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상황요

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여 나이,

부모님의 압력, 혼전 임신, 동생의 결혼 등 네

개의 예시 문항들을 제시해 주었고 반구조화

된 상황 요인 문항들에 Likert type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척도 ‘매우 아니다’는 1

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 중 불성

실하게 답변한 응답자들과 상황요인에 대해

잘못 인식한 응답자 등 40명을 제외하고 90명

의 자료를 바탕으로 혼기에 대한 부담, 배우

자 부모의 반대, 부모의 압력, 혼전 임신, 동

생의 결혼, 동거, 자아실현 및 미래 계획, 정

서적 외로움, 경제적 준비, 친구의 결혼, 주변

의 압력, 거주지 이동 계획 등 총 12문항이

도출되었다. 이후 예비조사와 전문인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8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진 상황요인 척도를 구성하여 본연구가

실시되었다. 각각의 설문지는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는 네일아트 상점, 피부미용 상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진행되었으며, 남성들

의 대부분은 직장 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서울에 있는

S대학교와 K대학교, S대학교 교학과 사무실에

서 실시하였으며, 직장과 학력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 공공기관 및 은행, 병원에서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본 논문의 취지, 예상 소요시

간, 무기명으로 답변할 권리, 논문이 출판되기

전 연구 결과에 대해 알 권리 등에 대해 설문

지 도입부에서 설명 된 후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인 및 대학생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250명에게 배부하여 그 중 159매가 회수

되어 회수율은 63.6%였다. 성인남녀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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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부모님 동의 없이 혼인을 결정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으로 현재 미혼 상태인 성

인 남녀로 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연구의 정보가 불필요하고 누락된 자료를 제

외하여 최종159명을(남자 68명, 여자 91명) 자

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과 여성의 평균연령은 각각 27.62세(SD=3.68),

27.09세(SD=4.05)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연령

차는 없었다. 학력은 고졸이하는 8.2%, 전문대

졸, 재학중 39.0%, 대졸 또는 재학 중 42.1 %,

대학원(석사) 10.1%, 대학원(박사) 0.6?%로 나타

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7.3%, 천주교가 10.7%,

불교 8.7%, 무교 40.3%, 기타 3.1%로 나타났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27.0%,

300～500만원 미만 50.3%, 500～800만원 미만

14.5%, 800～1천만원 미만 3.8%, 1천만원 이상

4.4%로 나타났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56.6%, 200～300만원 미만 25.2%,

300～500만원 미만 4.4%, 500만원 이상 0.6%,

없음이 13.2%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과의 데

이트상대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9명

(49.7%; 남성33명, 여성 46명), ‘없다’라고 응답

한 사람이 80명(50.3%; 남성 35명, 여성 45명)

을 보였다. 연애기간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10년 이었다(M = 12.77, SD = 22.58).

측정도구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

상황요인 척도는 다음의 단계들을 거쳐 개

발되었다. 연구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먼

저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들에

대해 반구조화된 문항 형식으로 설문지를 작

성하여 한 예비조사에서 12문항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 이 12문항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검증

을 위해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상담 전문가 2명과 석사과

정을 마친 상담원 2명, 그리고 석사과정 학생

6명을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각 하위요인에 대한 구성

개념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였다. 이들의 평가에서 낮게 평

가된 문항들과 기존의 문헌에 나타난 이론을

고려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4

개의 문항들을 제외하고 8개의 문항으로 이루

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서 주변의 압력과 거주지 이동 계획 등 2문항

이 요인부하량이 .04미만으로 나타났고 동생

의 결혼과 친구의 결혼 등 2문항은 부모의 압

력과 요인부하량이 비슷하여 중복된 요인으로

나타나서 총 4문항을 제거하였다. 이상의 과

정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요인의 총 8개의

문항에 대하여 구인타당도, 수렴타당도, 예측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결혼 결정 상황

요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는 결혼 결정에 있

어 배우자 외에 주변 상황적인 요인들이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

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에 관한 3문항, 정서적

친밀감 추구에 관한 3문항, 결혼에 대한 현실

적 감각에 관한 2문항으로 총 8문항이 구성되

었다. 응답 방식은 Likert type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 1점 척도 ‘매우 아니다’로 하였다.

배우자 선택 외적, 내적요인 척도

배우자 선택요인 척도는 강은숙(1981), 홍준

숙(1987), 김경신(1997)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한 이선정과 신효식(2000)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외적요인은 재산, 학력, 외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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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D Range

배우자내적요인 3.92 0.49 1-5

배우자외적요인 3.40 0.65 1-5

결혼결정상황요인 3.34 0.67 1-5

연애기간 12.76 22.57 1-120개월

결혼결정여부 1.79 1.94 1-5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N=159)

건강, 출생순위, 연령, 가정환경, 내적요인으로

는 유머감각, 애정표현, 매력, 정서적 성숙, 대

인관계의 원만성, 성취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 등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결혼할 배

우자를 선택 시 고려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type 5점 척

도이다. 이선정과 신효식(2000)의 연구에서 배

우자선택요인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내적요

인이 .80이고 외적요인은 .86으로 높은 신뢰도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외적, 내적요인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 외적, 내적요인 신뢰

도 계수는 각각 .83, .78이었다.

결혼결심 여부 질문지

결혼결심 여부 질문지는 현재 연애 및 데이

트 상대의 존재여부와 만나온 기간을 기술하

도록 작성되어졌다. 현재 연애 및 데이트 상

대와의 결혼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Likert type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 1점 척도 ‘매우 아

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for Windows

15.0와 AMOS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

째, 표집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

술 통계 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인들의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와 범위 등을 도출하였다. 둘째,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확인적 요

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즉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

해 배우자 선택 내적 요인척도와 외적 요인척

도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상황요인 척도

의 예측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황요인과

결혼결정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연애

기간이 짧을수록 결혼결정에 상황요인의 영향

을 많이 받고 연애기간이 길수록 상황요인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다.

셋째, 척도의 전체 신뢰도와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Cronbach's a 값으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결혼결정 상황요인의 구인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결정 상황요

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인 할 목적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8문항에

대해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가

1.00 이상인 값과 누적 분산비율 방법을 사용

하고 직각회전방법 Varimax 회전방식을 실시

하였다. 표본적합도 KMO(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살펴

본 결과, KMO지수는 .73, Bartlett 구형성 검증

통계치=345.053(df=28), p < .001로 나타나 모

형이 요인분석을 진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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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요인 1

가족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

요인 2

정서적

친밀감

추구

요인 3

결혼에

대한

현실감각

1 배우자 부모의 반대는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78 .43 .05

2 부모의 압력은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69 .13 -.00

7 혼기에 대한 부담은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78 .08 .15

3 혼전임신은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20 .80 .13

4 현재 동거 여부는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11 .85 .13

6 정서적 외로움은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17 .69 .03

5
자신의 자아실현 및 미래계획은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친다.
-.01 -.02 .91

8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나의 결혼결심에 영향을 끼

친다.
.21 .38 .71

고유값(eigen value)

설명분산(%)

누적 설명 분산(%)

1.86

23.22

2.18

27.23

67.80

1.39

17.34

표 3. 결혼결정 상황요인척도 탐색적 요인분석(N=159)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1

2 요인 .45** 1

3 요인 .27** .35** 1

주. **p < .01

표 4. 결혼결정 상황요인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

계(N=159)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인별 고유치는 1.86,

2.18, 1.39이고 설명 분량은 23.22, 27.23, 17.34

로 나타났고 전체 변산에 대한 설명력은

67.79%이었다. 요인 1은 가족과 사회적 통념

의 영향이라 명명하고 요인 2는 정서적 친밀

감 추구라 명명하고 요인 3은 결혼에 대한 현

실감각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고 상황요인척도의 하

위척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세 요인에 대한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를

통한 경로분석의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를 살

펴본 결과 CMIN/DF가 2.33으로 3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도 기준에 충족 되었다. 모형 합

치도 계수 가운데 TLI=.85, CFI=.92로 .90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하고, RMSEA=0.82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치도를 보였다

(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 Hair et

al., 2006; 김계수, 2008).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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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 df CFI TLI RMSEA

41.946 18 .92 .85 .08

표 5. 결혼결정 상황요인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N

=159)

상황

요인

배우자

내적요인

배우자

외적요인

상황

요인
1

배우자

내적요인
.32** 1

배우자

외적요인
.38** .51** 1

주. **p < .01

표 6. 상황요인, 내적요인, 외적요인 간의 상관관계

(N=159)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척

도와의 연계성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요인

은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 중에 배우자 이외의

요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인 타당도가 검증

되었다.

결혼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수렴타당도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선택 상황

요인 척도의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배우

자선택 상황요인과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배우자선택 외적, 내적요인들과 상황요인 간

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

수들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결혼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배우자선택 상황요인 척도의 수

렴 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배우자선택 외적,

내적요인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황요인의 하위요인들과 배우자선택

외적, 내적요인과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예측타당도

예측타당도는 연애기간에 따라 결혼결정에

있어 상황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검증하였다.

즉, 연애기간이 긴 사람들일수록 서로의 친

밀감이나 공유된 심리내적 가치에 따라 결혼

을 결정하기 때문에(Hatfield & Rapson, 1985;

Udly, 1971) 결혼 결심 정도에 상황요인들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에 연애 기간이 짧은 사

람들은 결혼 결심 정도에 상황요인들의 영향

을 더 받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애기간이

긴 사람들과 짧은 사람들의 결혼 결정 상황요

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애기간이 짧은 사람들과 긴 사

람들의 결혼 결정 상황요인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했다. t(77) = 2.33, p < .05. 즉, 연애기간

이 짧은 사람들은 연애기간이 긴 사람들보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상황적인 요인들의 영

향을 더 받았다.

결혼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혼결정을 위한 배우자 선택 시 상황요인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8개

문항들이 연구자들이 가정한 하위 요인 별로

단일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별

신뢰도 계수를 점검했다. 분석 결과 1요인 가

족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 2요인 정서적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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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 척도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계수

가족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 3 .70

정서적 친밀감 추구 3 .73

결혼에 대한 현실감각 2 .58

전체 8 .77

표 7. 상황요인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신뢰도(N=

159)

감 추구, 3요인 결혼에 대한 현실감의 신뢰도

는 알파계수가 각각 .70, .73, .58,이고 전체 신

뢰도는 .77이었다. 3요인 결혼에 대한 현실감

각이 다소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하

위영역 간의 상관이 높으므로 하위영역의 신

뢰성이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상황요인에 초점을 두어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자들의 결혼 결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

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

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배우자에 대한

요소들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의 영향을 받는

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떤 상황적 요인

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헌조사를 통한 배우자선택 상황요인과 예비

설문조사를 통한 상황요인의 반응이 적절하게

일치하였다. 결혼과 관련한 최근 논문들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상황들은 이 연구에서 드러

난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결혼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혼, 동거, 혼전임신, 결혼지연과 같

은 문제들은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연애 기간에 따

라 다른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을 통하여 구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 과정

을 통하여 상황요인척도는 세 가지 요인 구조

로 추출되었으며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

하게 나왔다. 이 세 요인은 가족과 사회적 통

념의 영향, 정서적 친밀감 추구, 결혼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는

하위 요인은 가족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에는

혼기, 결혼에 대한 부모의 압력, 배우자 부모

의 반대가 포함되었고, 정서적 친밀감의 추구

에는 혼전 임신, 동거, 정서적 외로움이 포함

되었고, 결혼에 대한 현실 감각에는 자신의

자아실현 및 미래 계획과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포함되었다.

요인 1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부모의 영향

을 받으며 혼기 등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

는 상황과 요인 2의 동거나 혼전임신 등 연애

의 형태가 개방되는 상황은 과거와 현재의 가

치관이 혼재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

면 결혼결정에 있어 개인의 정서적 친밀감 추

구라는 상황요인은 ‘결혼은 양가 집안과의 결

합’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청소

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성교제

행동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완

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적 발달과 개

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장

재홍, 2006). 연애를 통한 친밀감은 유희적 기

능도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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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증가와 결혼정보회사의 증가와 결혼지연

등과 같은 사회현상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과

거 사회와 달리 연애와 결혼을 친밀감 형성을

통한 연속 과정으로 보기 보다는 비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즉, 혼전 임신과 동거가 곧 결혼으로 연

결되지 않는 개방된 성 풍속도와 변화된 젊은

이들의 결혼관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다. 요인 1의 가족과 사회적 통념의 영향과

요인 2의 정서적 친밀감 추구가 상반된 개념

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가치관과 현재의

변화 사이에서 모순적 기준을 가진 채 결혼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

의 결혼관 사이에서 과도기적 현상을 겪고 있

는 것이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율성도 증대되고 결혼시기도 지연되어 왔다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개인의 자율성

은 경제적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

의 자율성 확대는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중

시하게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경

제적 빈약을 배우자의 능력에 의존함으로써

결혼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면 오

늘날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남녀

평등의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졌다

(김정석, 2006). 결혼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문

제를 고려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

제적 위기 때문이거나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

담을 여성보다 더 가진다는 이유로 이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결혼을 당연

하게 여기기보다는 결혼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득과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을 합리적

으로 고려하면서 결혼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

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볼 수도 있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또한 부모로부터의 독

립을 경제적 독립으로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비용의 책임과 의무를 결혼 당사자에게

두는 사고의 전환을 보이는 것도(정태연,

2006) 세 번째 요인인 결혼에 대한 현실적 감

각을 설명해 준다.

결혼 결정 상황요인과 이선정과 신효식

(2000)의 배우자 선택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과

의 상관관계는 통계상 유의했다. 이것은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가 배우자 선택과 결혼 과

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요건 이외에 결혼 결심

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 사회문화적 산물인 만큼 배

우자에 대한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

들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또 애인이 있는 집단 내에서 연애 기간이

길수록 상황요인에 덜 영향을 받았으며, 연애

기간이 짧을수록 상황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 연애기간은 결혼결정에 통계상 유의

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연애를 위한 이성의

선택과 연애 유지에서 이미 결혼과 관련된 평

가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애

기간과 결혼결정의 정적 상관은 연애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결정을 돕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atfield와 Rapson(1985)은 애정

관계를 지속하는 데는 열정이나 신체적 매력

보다도 친밀감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

였다. Udly(1971)의 배우자선택과정의 여과망

이론에서도 초기 이성을 선택하는 단계의 수

준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요인에서 점차 심리

내적 가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내적 외적 요인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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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결심 정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즉,

배우자의 외적 요인은 단순회귀 분석에서 결

혼 결정을 통계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

고(Adjusted R2
= -.004, F(1, 157) = .40, B =-

.15, SEＢ= .27, β =-.05, p >.05), 배우자의 내

적 요인도 단순회귀 분석에서 결혼 결정을 통

계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Adjusted R2

= -.006, F(1, 157) = .11, B = .11, SEＢ= .32,

β =.03, p >.05). 이것은 결혼을 결정하는 사

람들은 배우자의 내적 외적 조건이라는 의식

적 수준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심리내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것이

연애기간을 통하여 강화되어 결혼을 결정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즉, 연애기간이 짧은 사람

들은 결혼결심에 상황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연애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요인들에

의하여 결혼을 결심하는 데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첫 만남에서 시작되어 연애 기간에 걸쳐

형성된 서로의 심리 내적 가치와 친밀함의 공

유에 의해 결혼 결정을 하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나이 분포가 다소 20대에만 집중

되어 있어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을 고려할 때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

대의 결혼결정과 상황요인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결혼 결정요인 척도로

사용된 배우자 선택 외적 내적 요인 척도가

본 연구에서는 결혼 결정 정도에 통계상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연애기간만 결혼

결심 정도에 통계상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배우자 선택 외적 내적 요인 척도가 결

혼을 실제 결심하는 심리내적 요소들을 측정

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추후 연구에서 결혼 결심에 영향을 끼치

는 심리내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보다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요소 이외에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것은 의의가 크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 사회

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연구와 상담의 현장에

서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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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rital Decision

Situational Factors Scale

Gu-Hwa Hong Bitna Kwon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a scale that measures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marital decision and verified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Twelve items yielded from the preliminary study was evaluated by experts to

obtain content validity. Through this process, the Marital Decision Situational Factors Scale, consisted of

eight items, was confirmed. Data was collected from adult men and women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N = 159, men = 68, women = 91),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measure was confirmed b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of the measure tested b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cale items (Cronbach's a) was .77.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3-scale structure: familial and social conventional effects, pursuit of

emotional intimacy, and a sense of reality about marriage. Convergent validity was obtained by testing

the correlation among the Marital Decision Situational Factors Scale, the Mate Selection Internal Factors

Scale, and the Mate Selection External Factors Scale. Predictive validity was confirmed by analysing if

situational factors predicted a level of marital decision. In the e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marital decision situational factors, mate selection,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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